
장 건강의 첫걸음은 바로 원활한 배변 활동이다. 그러나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현대인에게 활발한 배변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 현실. 장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다면 배변 활동도 한결 나아지고 몸도 가벼워질 것이다. 얼굴빛이 노랗고 만성 

변비와 묵은 숙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배변 습관을 선물해보자. 무이단 심기일전 쾌변 스틱은 이지컷의 스틱 형태로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충분한 물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주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여 얻은 배소덱스트린을 효소 분해하고 정제한 것 중 난소화성 

성분을 분획해 얻어낸 수용성 식이섬유로 원활한 배변 활동에 효과적이다. 그 외에 사과와 토마토, 레드비트 등 변비에 좋은 레드 푸드를 듬뿍 담았고, 자몽 농축 

분말이 들어 있어 새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진다면 변비 걱정은 끝이다. 문의 1661-5981

무이단 
심기일전 쾌변 스틱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아요. 특히 출장이나 

해외여행 갈 때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이단 

심기일전 쾌변스틱을 꼭 챙기죠. 스틱 

타입이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효과도 좋고요. 여행 자주 

다니거나 다이어트하는 분들 선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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